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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간구하며 다리골 기도굴

을 향해서 걸어갈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

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말씀이라는 자료 

증거라는 자료는 무궁무진하다. 

문제는 어떻게 요리하느냐이다.

요리는 삶고 찌고 튀기고 볶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도 그냥 한 가지 요리만 한다.

말하자면 증거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만 한다

이런 사실 나열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사실 나열은 역사가 될 수 없다.

역사는 사관이 없이 

단지 사실의 나열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현실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사실만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 있게 하는 사관이 있고 

그 사관에 따라 역사로 정립된다. 

섭리는 섭리사관이 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영으로 역사한다는 사관이다.

이러한 섭리사관에 따라 

사실이 조명이 될 때 살아 있는 역사로 살아난다.

사실을 볼 때 왜 그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 것인지 

영을 보아야 한다.

이면을 얘기해야 한다.

영과 육이 만나야 한다.

나와 너희 선생을 증거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 있는 생명의 증거가 된다.

증거는 영과 육으로 하여라

영으로 내가 한 것과 

육으로 너희 선생이 한 것을 같이 증거하여라

육만 증거하면 영을 모르고 

육만 중심하는 사람처럼 근본을 모른다

꼭짓점을 증거해야 한다.

근원, 출발점, 시작점, 알파와 오메가이다.

7단계로 증거하여라.

도입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무리하게 하지 말고 상대가 수긍이 가게 하여라.

(선생님은 한 마디 말씀을 갖고도 세계에 없는 작품

을 만들어 내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요?)

너희 선생의 장기는 내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말지

너희 선생에게도 묻고 또 물어라.

너희 선생은 너희가 진짜 묻는 것인지

진정 알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배우고자 하는 것인지 

보고 답해 준다.

끝까지 하면 그곳에 내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한다.

너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곳에 역사하는 나이다.

너희 선생의 기질을 배워라.

진정으로 원하느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진실로 간곡히 바라느냐?

그렇다면 그리 행하도록 하여라.

역사는 하는 자의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언제까지 두드릴 것이냐?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결단코 너희가 주리지 않으리라.


